
붓다로드 순례 대장정은 ‘환희심’ 그 자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수행 정진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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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인도순례 43일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길을 나서면 우리는 안온한 

안식처를 벗어나 탁 트인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

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길을 떠난다. 태어나 살고 

죽는 모든 여정이 바로 ‘길’이다. 그 일부나마 부

처님이 거쳐 간 길을 함께해보는 것은 다시없을 

경험이다. 안온한 집에서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건네고, 상월결사 인도순례 고불법회가 진행되는 

조계사로 가는 마음이 그러했다. 

고불법회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순례

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동거동락한 학우의 

인도순례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대불련 법우들부

터 스님을 보내는 신도들의 아련한 마음까지 모

두 전해졌다.

멀리 양산에서 새벽 법회 법문을 위해 올라오

신 성파 조계종 종정 예하부터 전날부터 자리를 

깔고 준비한 불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

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을 시작으

로 순례단은 각오를 다시 다졌다. 

인도까지 비행시간만 8시간 30분. 비행기는 중

국 영공을 통과해 티베트 고원을 넘어 인도 뉴델

리로 향했다. 신기하게도 구름 위로 머리를 내민 

에베레스트를 우측에 끼고 인도 상공에 진입하자 

기내에는 햇빛이 가득했다. 순례단의 앞에 부처

님 광명이 비추는 듯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순례단이 묵을 텐트를 정비하고 있다.

순례단이 부처님 다비장에 세워진 라마바르 스투파에 
행선 도중 받은 꽃과 준비한 지화 등을 공양 올린다.

2월 20일 저녁예불에는 1천여 인도주민들이 참석했다. 

갠지스강을 거슬러 오르는 배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순례단 스님의 모습.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담은 금란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린 순례단이 순례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 앞에서 발원하고 있다.

2월 10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사르나트 녹야원을 참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법문이 있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인도순례단이 저녁예불을 올리고 있다.


